
구상 마지막 남은 신들의 바다 정원 팔라우

(Palau). 열대의파란하늘과구별되지않을듯한

옥색의바다, 보석처럼흩어져있는버섯모양의섬들, 바

다속의형형색색열대어와산호초…. 이모든것들이팔

라우가신들의바다정원이라불리는이유이다. 팔라우는

근래관광상품광고에이와같이소개되고있다.

팔라우의모습에비추어볼때이러한소개는오히려미

흡하다는생각이든다. 바닥에깔려있는우유빛코럴샌

드를배경으로깊은곳에떠다니는물고기가손에잡힐

듯이보이는것은정말장관이다. 필자는이러한곳에시

행되는도로공사에하수급인의직원으로참여한적이있는데코럴

샌드로콘크리트를만들고야자수를베어토류시설에강재빔대신

유용하는등원시적공사를하기도하였다. 약6년전일이었고공사

도중천혜의자연환경에서짬짬이휴식의기회를가질수있었던점

은좋은추억으로남아있다. 

팔라우기후는열대해양성으로비가많다. 한번은토취장예정지

인산꼭대기에올라토공사방법을협의중인데멀리발아래로보이

는바다수면위로작게검은구름이일더니하늘로오르며그크기

가커지고비를뿌려대기시작하였다. 그멀리보이던비구름이순식

간에산으로덮쳐와여러사람이어찌할겨를도없이그 비를흠뻑

맞을수밖에없었고공사는중단되었다. 이러한공사중단이며칠에

한번씩반복되면서공정은지연되고이대로가면지체상금을물게

될지경이었다. 

그러던중반가운소식이왔다. 당초예상과달리우천으로지연

된기간중시공자에게발생한공기연장비용을보전하여준다는것

이다. 원사업자는발주자로부터하수급인들의비용까지받아줄터

이니형식을갖추어신청하라는것이다. 신청서를어렵사리마련하

여제출하고나서얼마후발주자인C O E의심사가시작

되었고신청내용을일일이확인을하는데1주일정도걸

렸다. 당시COE 심사는긍정적확인이라는느낌이었다.

필자는팔라우에서돌아온후건설클레임컨설팅회사

와건설전문법률사무소에근무하며팔라우에서겪었던

공기연장비용과성격이동일한다수의사례를접하였는

데청구의대상이되는비용이수십억원을넘는경우도

많았다. 그런데이러한사례의양상은필자가해외에서

본바와달리클레임제기조차도못하는경우가적지않

고소송으로진행된경우에도청구인은여러가지이유에

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가많은것이현실이다.

연전어느토론장에서「국가계약법」상수급인이신청할수있는

공기연장비용에하수급인의그비용을포함할수있는지의여부가

쟁점이되었다.  그런데수급인이신청할수있는공기연장비용에

는현행관련규정상으로는하수급인의관련비용을포함할수없다

는쪽으로의견이모아졌다. 아름다운풍경의팔라우를떠올릴때면

당시진행된클레임과그와다른우리나라현실의아쉬움이겹쳐지

곤한다. 

클레임과관련하여자주떠올리는유명한재결사례가있다. ‘시

공자에게는가장좋은여건을기대할권리가없다. 그러나, 그렇다

고최악의경우를예상할필요도없다. 추가비용을보상받기위하

여열대지방에서만년빙하와같은지질적인예외를접해야하는

것은아니다.’수급인이자신의권리를지키는데되새길만한기준

이라할수있다. 이러한기준이바로서고클레임제기와수용등이

자연스러운것이되어건설인모두에게어려움을더는데도움이될

수있기를기대한다. 언젠가추억속의팔라우를다시가볼수있는

기대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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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과관련하여자주떠올리는유명한재결사례가있다. 

‘시공자에게는가장좋은여건을기대할권리가없으나그렇다고최악의경우를예상할필요도없다. 

추가비용을보상받기위하여열대지방에서만년빙하와같은지질적인예외를접해야하는것은아니다.’

수급인이자신의권리를지키는데되새길만한기준이라할수 있다.


